B5160          좋은 말인 “그냥”                 19-04-10
대중가요에  임종환이 부른 “그냥 걸었어.”가 있습니다.

 (여보세요)
처음엔 그냥 걸었어 비도오고 해서
오랫만에 빗속을 걸으니 옛생각도 나네

울적해 노래도 불렀어 저절로 눈물이 흐르네
너도 내모습을 보았다면 바보라고 했을꺼야

(전화 왜했어)
정말이야 처음엔 그냥 걸었어……
이렇게 시작되는 가사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걸려오는 전화는 정다운 사람끼리 교환하는 따뜻한 마음이 교환되는소통입니다. 저도 가끔 국내외에서 걸려 오는 전화를 받습니다. “무슨 일이야?”고 물으면  “그냥 …그냥 걸었어” 하는 대답이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친한 친구끼리 사랑하는 가족끼리 서로 따뜻한 말을 통해서 가슴을 연결해보는 “그냥”이라는 메시지는 싱거운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이라는 말에는 끈끈한 사랑이 묻어있습니다. 가끔 소식이 없던 제자들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무슨 일이야?” 하고 물어 보면 “그냥 걸었어요. 잘 지내시지요?” 고 말하는 제자들은 제 마음을 따뜻하고 흐믓하게 해줍니다.
어린 이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책가방을 내려 놓고 “엄마” 하고 부릅니다. 부엌에서나 2 층에서 일을 하던 엄마가 “왜? 나 여기 있다.”고 대답하면 “그냥..”이라는 말 한마디로 대답하고서는 밖으로 나가 친구들과 놉니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하고 불렀을 때 텅빈 집에서 아물런 대답이 없으면 아이의 가슴에는 텅 빈 느낌이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만 여섯 살에 어머님과 사별을 한 제에게는 “엄마’, “왜 그래, 나 여기있다.”, “그냥”으로 통하는  대화를 해보지 못하고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냥”으로 통하는 따뜻한 사랑의 소통이 그리웠습니다. 영어 밖에 할 줄 모르는 아이도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온 후 제일 먼저 부르는 이름이 “Mom”입니다. “I am here.” 응답하는 엄마의 음성에 “O, Nothing.” 라고 말하는 아이는 암마가 있는 곳이 집 즉 House가 아니고 가정 즉 Home라는 정서의 안정을 확인하는 것이겠지요.  “그냥” 또는 “O, Nothing” 이라는 자녀의 말 한 마디에  근심 걱장이 날라가는 포근함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여보, 그냥  전화했어.”라고 하는 간단한 메세지는 뜨뜻하고 끈끈한 부부애를 전달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나 부모 자녀 사이에 서로를 부른 후에 “그냥”이라는 한 마디는 감격스러운 사랑의 연결고리가 됩니다. 반드시 할말이 있어서 만 전화를  걸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생 생활에서 친지, 친구 사이에 “그냥 “의 전화를 자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냥”이라는 말과 마음을 좋아합니다. 노래의 가사에도 또는 시에도 “그냥”이라는 말이 포함되면 제 눈길을 끕니다. 신기선의 “역설의 끛”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낙엽은 그냥이 아니다.

또 그냥 웃고


보는 것이 아니다.

가을에 찾아 오는

영원한 꽃이다.

역설의 꽃이다.

공간을 은밀히 울음으로 뛰어다니는

움직이는 꽃이다.

우리의 죽음도

그냥이 아니다.

인간이 뒤안에 남기는

현재는 찾아오는 꽃이다.

잔인한 역설의

 끛이다.

우수 (優愁)의 다레기에

독하고 아프게 피고 있는

고통이 알깐 꽃이다.

시간을 바람에 끓이는 

새로운 고전의 꽃들이다. 

“그냥”이라는 말이 좋고 “그냥”이 내포하는 따뜻함이 좋아서 그냥 몇 말씀 드렸습니다.  끝
